
  

  

 Research Center 1   

 

Spot Brief 

  

아모레퍼시픽 
권우정 책임연구원 

20240006@iprovest.com 

Investor Day 후기  
 

 

BY25 성과 리뷰 

① 글로벌 리밸런싱 가속화: 미주 비중은 BY24 26% → BY25 32%로 확대되며 중국 비중(28%)을 추

월함. 또한, 주요 신성장 지역(일본+중동+인도) 매출은 1,688억원(YoY 60%)을 시현. 중국도 8개 분

기 만에 턴어라운드 진입했으며, 2개 분기 연속 BEP를 상회했음. ② 브랜드 경쟁력 제고: 해외 시장 

브랜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었으며, 에스트라/일리윤/헤라의 해외 매출은 YoY 500% 성장. ③신 성장 

채널 대응력 확보: 세포라, Space NK 등 글로벌 리테일러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 중이며, 온라인 

및 MBS 중심 견조한 성장 시현.  

BY26 전략: 1) 브랜드 투트랙 전략 고도화, 2) Operation Agility 제고  

아모레퍼시픽은 BY26 가이던스로 매출 4.4조원(YoY +HSD%), 영업이익률 10% 이상(YoY +1.9%p 

이상)을 제시했음. 국내 매출은 +MSD%, 해외 매출은 +10% 이상(서구권 +20% 이상)을 제시했음. 

이를 위한 전략으로 두 가지 제시.  

1) 브랜드 투트랙 전략 고도화: 동사의 장점인 레거시부터 인디까지 폭 넓은 브랜드 보유 역량을 바탕

으로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 주도 목표. 브랜드별 BY26 목표: 헤라는 아시아 국가 중심 매출 YoY 200% 

이상 성장, 려는 중국 매출 YoY 40% 이상 성장 목표. 한편, 라네즈는 YoY 10% 목표인데, 주요 신시

장 +30%, 서구권 +20% 이상 성장 목표. 에스트라의 글로벌 매출은 +200% 증가가 목표며, 이 중 서

구권 +400%, 아시아권 +100% 성장 목표. COSRX는 RX라인/선케어 매출 +20% 이상 성장 목표.  

2) Operation Agility 제고: ① 제품 생산 측면: 트렌드 변화 주기 단축에 따라 제품 런칭 속도를 

7개월 단축시킬 계획. 이를 위해 더마, 스킨케어, 쿠션, 파운데이션 등 핵심 제품은 내재화를 지속하되, 

그 외 카테고리는 외부 생산 확대 예정(현재 내재화 비중 80%). ② 디지털 마케팅 강화, ③ 글로벌 

확장: 기존 해외 매출은 법인 및 대형 리테일러 중심으로 확대해왔음. 향후에는 본사 주도로 소규모 

브랜드 크로스보더 활용을 통해 신속한 진입 목표. 특히 권역별로 핵심 리테일러 중심으로 멀티 

브랜드를 보유한 강점으로 협상력 강화할 전망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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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y(매수) Trading Buy(매수) Hold(보유) Sell(매도)  

95.9 3.4 0.7 0.0  

 

 


